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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전승관 의원 거기에 제목이 <제2세종문화회관의 부지로 여의도가 급부

상한다.... 기존 문래동 대안>이라는 제목의 단독보도입니다. 해당 기사에서

는, 아까 서울시와 협의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

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최근 제2세종문화회관을 기존 문래동이 아닌 여의

도 한강변 일대에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했습

니다. 언제 어떤 논의를 했고 논의 이후 계획 수립은 어떻게 됩니까? 사실이

아닌 내용인가요?

○구청장 최호권 제가 한강변 그쪽에 기자가 취재해 쓴 그 부분에 있어서

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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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전승관 의원 구민의 구청장께서 지금 서울시의 판단에만 맡기는

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거든요. 충분히 행정적 정치력을 발휘하

셔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 모든 걸 맡긴다라고 하는

것은…….

○구청장 최호권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죠. 당연히 구민들의 의견

을 받아서 같이 앞으로 의회하고 구민들하고 다 논의한 것들을 서울

시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같이 뭐가 윈윈인지 찾아보겠다 이런 거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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